
2년 전인 2015년 가을, CBS는 1954년 창

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영화사역에 첫 발

을 내딛었다. 한국의 방송 선교를 이끌어 온 

CBS가 영화를 통해 문화 선교의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출발한 <CBS 

시네마>.

2015년 첫 상영작 <프리덤>의 10만 관객 

동원, CBS 최초의 기독교 다큐 영화 <순종>

의 제작 및 보급, 그리고 올 여름 다양성 영화

로는 기록하기 힘든 16만 관객을 돌파한 <예

수는 역사다>까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큰 사랑과 성원에 힘

입어 <CBS 시네마>는 한국 문화선교의 새로

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있다. 

<CBS 시네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

(非)기독교인들도 공감하며 볼 수 있는 ‘패밀

리 프렌들리 영화(Family Friendly Movie)’

를 수입, 배급할 뿐만 아니라 CBS가 직접 기

독교영화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폭력과 선정성이 지배하는 한국 

영화계에 사랑,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

는 ‘좋은 영화’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 나가고,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사명

인 것이다.

올 여름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실존 앞으

로 이끈 <예수는 역사다>는 선교의 도구로서 

‘영화’의 가치를 증명해 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굳게 

믿던 한 남자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증거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진실과 감동은 영화를 

통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됐다. 

극장 누적관람객 수 16만 6000명을 기록

하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다는 호평을 듣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단체관람, 공동체상영 

등을 통해 많은 관객과 성도들을 만나고 있

다. 최근에는 한글 자막에 익숙하지 않은 관

객층을 배려해 남녀노소 누구나 영화의 은혜

와 감동을 누리도록 한국어 더빙판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CBS 시네마>의 다음 걸음은 기독교 한국 

극영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

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CBS 시네마>가 ‘영

화’로 보여주고자 한다. 

11월에 개봉하는 <내게 남은 사랑을>은 불

치병에 걸리고서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

계심을 느낀 한 가장의 이야기다. 

이 영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

한다. 

CBS가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90

주년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과 표창

을 대거 수상했다.

9월1일, 63빌딩에서 열린 시상식

에서 CBS 한용길 사장이 화관문화

훈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용길 사장은 국민정서를 크게 

함양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기독음악전문체널 

JOY4U 운영을 통해 CBS의 본래적 

사회순화기능에 부여했다는 공을 인

정받았다. 

그리고 권영철 선임기자가 문화포

장을, 손근필 PD가 대통령표창을, 이

광조 편성국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시

사자키 정관용 진행자가 방송통신위

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저녁스케치> 배미향 진

행자와 송홍석 카메라감독이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정용선 기술

기획관리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CBS의 선한 자랑은 제44회 한국

방송대상에서도 이어졌다.

<김현정의 뉴스쇼>의 ‘대선기획 

라디오 대통령 민생현장을 가다’가 

라디오 시사보도 부문 작품상을, <김

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 라디오 

음악구성 부문 작품상을, <한동준의 

FM 팝스>가 개인상 진행자 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방송대상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 4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겨 CBS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CBS는 방송 선교뿐만 아

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송

으로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CBS의 방송 유공 수상과 프로그

램 수상은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CBS

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크리스

천 모두의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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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영화 한계 깨고 16만 관객 몰려!
<예수는 역사다> 문화선교의 새 장을 열다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믿는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선교적 도구로 기능하는 ‘영화’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CBS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 온 CBS, 대한민국도 인정하다
제54회 방송의 날, 한국방송 90주년 방송진흥 유공 포상식에서 훈장과 표창 대거 수상

좌로부터 송홍석, 정용선, 권영철, 한용길사장, 배미향, 손근필

<예수는 역사다> 공동체(교회) 상영문의
☎ CBS시네마국  02-2650-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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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지스카 스토커 블랙/독일 슈투트가르트 성경박물관 관장>

이 암송성경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

과 청소년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

라고 믿습니다. 

7월 9일, 독일 슈투트가르

트에 위치한 크로이츠 교회

(kreuzkirche) 주일예배에서

는 아주 특별한 봉헌행사가 열

렸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해 CBS가 제작한 <암송성경 

1189>가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교회의 종교개혁 기념예

배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이날 봉헌은 CBS 성경암송

대회 우승자인 김나임 어린이

(초2)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을 암송하는 시연과 

더불어 이뤄졌으며, <암송성경 

1189>가 제작되어 완성되기까

지의 과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

을 증거 하는 자리였다. 

독일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

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에 

놀랄 정도 였다.

독일 개신교 연맹(EKD) 주

최 종교개혁만국박람회에 공

식 전시가 되었고, 15분으로 예

정된 공식 인터뷰도 시간 관계

없이 진행됐으며, 참여한 각국

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서 전시하고 싶다며 요청이 쇄

도 했다. 암송하는 아이들의 모

습이 너무 밝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감탄의 이유였다. 사

실 암송이 익숙하지 않는 나라

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획

이 ‘암송성경 1189’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은 히브리어로 이

스라엘 아이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함께 참여했고, 계시

록 22장은 헬라어로 암송한 그

리스 아이들이 한국 정교회 암

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

교와 함께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야말로 다양한 민족, 다양

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

가쁘게 암송한 한 해였고, 종교

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하나님께 올려 드린 최

고의 선물로 평가받았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

이들이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직접 1장씩 암송하여 성경 총 

1,189장을 암송 녹화한 영상성

경인 <암송성경 1189>는, 다음

세대의 말씀회복을 위해 CBS

가 기획하고 제작한 특별 프로

젝트의 산물이다. 

<암송성경 1189>는 앞으로 

국내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CBS 본사 로비는 물론 기독

교역사박물관(곤지암)과 종

교개혁500주년기념대회(킨텍

스)에 전시해 독일 현지의 반

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

받아 CBS는 다음세대와 함께 

제 2의 종교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영상으로 제작된 ‘암송성경 1189’

독일 종교개혁 500주년 예배에서 봉헌

- 참여인원 10,900명, 427개 단체 참여, 20개국 참여, 런닝타임 110시간, 제작기간 9개월 -

- 독일 크로이츠교회 봉헌(루드비히스부르크), EKD(독일개신교연맹) 주관 종교개혁만국박람회

 (비텐베르크) 및 성경박물관(슈투트가르트) 전시 -

2017 CBS <암송성경 1189> 독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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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DIENSTE

Polizei 110
Feuerwehr 112
Rettungsdienst 112
Elektrohandwerk
(07141) 22 03 53
Gas/Wasser Stadtwerke LB
(07141) 9 10 23 93
Strom Stadtwerke LB/KW
(07141) 9 10 21 12

Ärzte
Ludwigsburg, Asperg, Kornwestheim,
Remseck, Markgröningen, Möglingen,
Marbach, Affalterbach, Benningen,
Erdmannhausen, Murr:
Notfallpraxis Ludwigsburg, Erlachhof-
straße 1, Telefon 116 117. Öffnungszeiten:
Montag, Dienstag, Donnerstag 18.00 bis
8.00 des Folgetages, Mittwoch 13.00 bis
8.00 des Folgetags, Freitag 16.00 bis 8.00
des Folgetags, Samstag, Sonntag und an
Feiertagen 8.00 bis 8.00 des Folgetags.

Bietigheim-Bissingen, Freiberg mit allen
Stadtteilen, Ingersheim, Pleidelsheim,
Mundelsheim, Besigheim, Bönnigheim,
Erligheim, Freudental, Kirchheim,
Walheim, Löchgau, Hessigheim,
Gemmrigheim, Tamm, Steinheim,
Großbottwar, Oberstenfeld:
Notfallpraxis Bietigheim, Ärztlicher Not-
falldienst e.V., Riedstraße 12, 74321 Bietig-
heim-Bissingen, Telefon 116 117. Öffnungs-
zeiten: Montag bis Donnerstag 18.00 bis
7.00, Freitag 16.00 bis 7.00, Samstag, Sonn-
tag, Feiertag durchgehend bis am nächsten
Werktag 7.00. Telefonische Anmeldung nicht
erforderlich.

Aurich, Ensingen, Enzweihingen,
Großsachsenheim, Gündelbach,
Häfnerhaslach, Hohenhaslach, Horrheim,
Kleinglattbach, Kleinsachsenheim, Ober-
riexingen, Ochsenbach, Pulverdingen,
Riet, Roßwag, Sersheim, Spielberg,
Vaihingen/Enz:
Notfallpraxis westlicher Landkreis Lud-
wigsburg, Schlossstraße 24, 74372 Sers-
heim, Telefon 116 117. Telefonische Anmel-
dung erbeten. Öffnungszeiten: Samstag,
Sonntag, Feiertag 8.00 bis 20.00. Werktags
und immer nachts: Notfallpraxis Bietigheim,
Riedstraße 12, 74321 Bietigheim-Bissingen,
Telefon 116 117. Öffnungszeiten beachten.

Ditzingen, Eberdingen, Heimerdingen,
Hemmingen, Hirschlanden, Hochdorf,
Höfingen, Kallenberg, Korntal, Münchin-
gen, Nußdorf, Schöckingen, Schwieber-
dingen:
Notfallpraxis Leonberg-Ditzingen, am
Krankenhaus Leonberg, Rutesheimer
Straße 50, 71229 Leonberg, Telefon 116 117.
Öffnungszeiten: Montag, Dienstag, Donners-
tag 18.00 bis 7.00, Mittwoch 14.00 bis 7.00,
Freitag 16.00 bis 7.00, Samstag, Sonntag,
Feiertag 7.00 bis 7.00. Ab 22.00 telefonische
Anmeldung erbeten.

Kinderärzte
Bei akuten Erkrankungen und anderen
Notfällen: Notfallpraxis für Kinder und
Jugendliche im Klinikum Ludwigsburg,
Posilipostr. 4, 71640 Ludwigsburg. Öffnungs-
zeiten: Montag bis Freitag 18.00 bis am
nächsten Morgen 8.00, Samstag, Sonntag,
Feiertag ganztags von 8.00 bis am nächsten
Morgen 8.00. Telefonische Anmeldung nicht
erforderlich. Versicherungskarte bitte mit-
bringen. Die Notfallpraxis ist Montag bis
Freitag von 8.00 bis 18.00 geschlossen.

Apotheken
Notdienst ab 8.30 bis 8.30 des darauf-
folgenden Tages.
LUDWIGSBURG: Zeppelin-Apotheke, 
Myliusstr. 2, Ludwigsburg, (0 71 41) 9 63 10.
BENNINGEN: Römer-Apotheke, 
Studionstr. 7, Benningen, (0 71 44) 1 46 93.
BESIGHEIM: Apotheke im Enztal-Center,
Riedstr. 4, Besigheim, (0 71 43) 80 18 53.
REMSECK: Apotheke am Löwenplatz,
Kornwestheimer Str. 7, Remseck-Aldingen,
(0 71 46) 88 14 11.
ILLINGEN: Apotheke im Centrum,
Ortszentrum 3, Illingen, (0 70 42) 29 55.
UNTERGRUPPENBACH: Burg-Apotheke,
Heilbronner Str. 16, Untergruppenbach,
(0 71 31) 7 07 57.

POLIZEIREPORT

Neunjähriger prallt mit
Fahrrad gegen Auto
Leicht verletzt worden ist am Frei-
tag gegen 16.35 Uhr ein Neunjäh-
riger, der in der Kurfürstenstraße
mit seinem Fahrrad gegen ein Au-
to prallte. Der Junge war von der
Talallee nach links in Richtung
Eglosheim abgebogen, kam aber
vom Radweg auf die Fahrbahn ab.
Ein 74-Jähriger, der mit seinem
Auto aus der Einfahrt zur Saftma-
nufaktur Rösch nach rechts in die
Kurfürstenstraße abbog, sah ihn
kommen und hielt an. Der Neun-
jährige prallte mit seinem Fahrrad
trotzdem gegen das Auto. Er wur-
de leicht verletzt vorsorglich ins
Krankenhaus gebracht. Der Scha-
den beträgt 150 Euro. Das Polizei-
revier Ludwigsburg sucht Zeugen
unter (0 71 41) 18-53 53. (red)

WESTSTADT

Wieder einmal diskutierte der Sozial-
ausschuss über die Aufstellung von
öffentlichen Bücherregalen. Aber die-
ses Mal wird es konkret: Die Finanzie-
rung vorausgesetzt, könnte ein einzi-
ges Tauschregal Ende 2017 oder An-
fang 2018 stehen – immerhin fast drei
Jahre nach dem Antrag der Linken.

„Wir wollen handlungsfähig werden“, leitete
Bibliotheksleiter Thomas Stierle im Sozial-
ausschuss vergangene Woche die Entschei-
dung um die Aufstellung von öffentlichen
Bücherregalen ein. Diese Ankündigung hat-
te ihren Grund: Denn bei den Diskussionen
im September 2015 und im Juni 2016 hatten
sich alle begeistert für die Idee der Linken
gezeigt, die nun auch schon über zwei Jahre
alt ist. Allein, es passierte nichts. Denn die
Stadträte konnten sich weder über die
Standorte einigen noch existierten Bürger,
die sich aus der Deckung wagten, um als Pa-
ten die Verantwortung für solch ein Tausch-
regal zu übernehmen. Anders gesagt: Man-
ches Mal ist eine gute Idee offenbar nicht
Anlass genug für das Tun.

Ähnlich die Situation nun am Donnerstag:
Pädagogische Begeisterung allenthalben, al-
lein, es fehlte der Glaube. Vor allem an die
Bürger, die solch ein Geschenk zu würdigen
wüssten. Maik Braumann von der CDU warf
zuerst die Frage nach möglichem Vandalis-
mus auf, flankiert von Gabriele Moersch

VON JANNA WERNER

SOZIALAUSSCHUSS

Das öffentliche Bücherregal
lässt weiter auf sich warten

(FW), die an die schwer mitgenommenen
Toiletten auf dem Akademiehof erinnerte,
die ständig zerstört werden. Solch ein
Schicksal wünscht sie den Bücherregalen
nicht. „Es ist wichtig, dass sich Menschen
bereiterklären, sich dauerhaft zu küm-
mern.“

Weil es immerhin Interes-
sensbekundungen vonsei-
ten des Bürgervereins Oß-
weil sowie vom Bewohner-
netzwerk Hartenecker Hö-
he gab, eine Box einzurich-
ten, hatte sich die Stadt
auftragsgemäß auf die Su-
che gemacht und war mit
zwei Standorten auf dem
Platz der Caesar-von-Hof-
acker-Anlage und am Wet-
temarkt fündig geworden.

Während der Wettemarkt
bei allen gut ankam, fiel die
Hartenecker Höhe bei den
meisten durch. Solch ein
Regal „passt gar nicht zu
dem Platz“, wehrte sich El-
friede Steinwand (Grüne),
die das Regal vor der eige-
nen Haustür hätte. Ihr Lieb-
lingsregal stünde bei Heiner
Beuttler in Hoheneck, ver-
kündete sie, und auch im ei-
genen Haus gebe es eins.
Kein Bedarf. Auch Hubertus
von Stackelberg (SPD) war
dagegen, aber insbesonde-
re des „soziokulturellen Ge-

dankens“ wegen. Die Bücherschränke soll-
ten einen „partizipativen Ansatz“ verfolgen,
dafür wäre die Hartenecker Höhe denkbar
ungeeignet.

Überhaupt, die Standorte: Wie bereits zu-
vor bildeten die Stadträte fast eine geschlos-
sene Front gegen die Verwaltung, die solche

Schränke mit Verweis auf den
engen öffentlichen Raum
nicht in der Innenstadt ha-
ben möchte. Vom Arsenal-
platz träumte Johann Heer
(FDP), Moersch würde die
Nähe zu Schulen suchen, Ini-
tiator Oliver Kube (ÖkoLinX)
sah den autofreien Arsenal-
platz mit einem Regal voraus.
Und drängte mit Macht: „Ein
Bücherschrank ist keine

Stadtbahn“, kritisierte er die
lange Diskussion: „Macht’s
doch einfach.“ So einfach war
es nicht, doch ein verbaler
Ausbruch von Stackelberg
(Das dauert wieder ein Drei-
vierteljahr“) führte zu einem
Ergebnis: In den kommenden
Etat sollen 30 000 Euro für
drei Bücherschränke einge-
stellt werden. Für den einen
in Oßweil, auf den man sich
einigen konnte, gibt es laut
Erstem Bürgermeister Konrad
Seigfried sogar Hoffnung für
dieses Jahr. Es wird geprüft,
ob er nicht schon in diesem
Haushalt finanziert werde.

Christlicher Fernsehsender aus Südkorea produziert eine Videobibel – Offizielle Vorstellung in der Ludwigsburger Kreuzkirche

Mehr als 6000 Kinder und Ju-
gendliche aus 20 Ländern haben
sich an dem Projekt Videobibel
des christlichen Fernsehsenders
CBS aus Südkorea beteiligt. In ei-
nem symbolischen Akt ist eine
Festplatte mit den Filmaufnah-
men mit 100 Stunden gestern bei
einem Gottesdienst in der evan-
gelischen Kreuzkirche offiziell
vorgestellt und somit symbolisch
der Weltöffentlichkeit übergeben
worden.

Videobibel mit 1189 Kapiteln

Philip Wunderlich und Kim
Naim wurde die Ehre zuteil, den
Karton gemeinsam zum Altar zu
tragen. Darin befindet sich der
vermutlich längste Film der Welt.
Immer dicht dran war ein Kame-
rateam des Senders CBS. In der
Videobibel werden alle 1189 Ka-
pitel der Bibel – Altes und Neues
Testament – wiedergegeben.

An dem Projekt haben sich
auch Konfirmanden der Kreuz-
kirchengemeinde beteiligt: Sie
rezitierten das erste Kapitel des
Mätthäus-Evangeliums und wur-
den dabei von einer Mitkonfir-
mandin gefilmt. Dieses Video
wurde dem Fernsehsender an-

Pfarrer Kim Hyung Jong und Elke Dangelmaier-Vinçon bei der Übergabe der
Videobibel, begleitet vom südkoreanischen TV-Sender CBS. Foto: Wolschendorf

VON MARION BLUM

Das Wort Gottes als längster Film der Welt
schließend zur Verfügung ge-
stellt.

Der festliche Gottesdienst mar-
kierte den Schlusspunkt eines
neunmonatigen Projekts. Der
christliche Fernsehsender CBS
hatte den 500. Jahrestag der Re-
formation zum Anlass genom-
men, Kinder und Jugendliche aus
aller Welt auzufordern, einen
Vers aus der Bibel in ihrer Mut-
tersprache vorzutragen. Das

Spektrum der Sprachen reicht
von Kisuaheli über Deutsch und
Englisch bis zu Koreanisch, um
nur einige Sprachen zu nennen.

Welchen Stellenwert die Über-
gabe der Videobibel hat, doku-
mentierte die Anwesenheit des
CBS Elders Chors. Dieser Män-
nerchor unter der Leitung von
Park Sungdoek besteht aus 70 ko-
reanischen Kirchengemeinderä-
ten und war eigens nach

Deutschland angereist. Bei dem
Gottesdienst haben sie einen
musikalischen Vorgeschmack auf
das gegeben, was die Besucher
des Benefizkonzerts gestern
Abend in der Friedenskirche er-
wartete, nämlich kirchliche
Chormusik vom Feinsten.

In seiner von einem Dolmet-
scher übersetzten Predigt machte
Pfarrer Kim Hyung Jong auf die
Bedeutung der Bibel aufmerk-
sam. „Wir müssen das Wort Got-
tes zu uns nehmen, um unsere
Seele zu beleben.“ Das bedeute
auch, das Wort Gottes weiter zu
verbreiten, also aus der Bibel zu
lesen und zu rezitieren.

Chung Chae Won vom Fern-
sehsender CBS machte deutlich,
dass man sich bei den Mitwir-
kenden auf die Kinder und Ju-
gendliche konzentriert habe, die
in ländlichen Regionen oder auf
Inseln leben. „Der Film soll die
Menschen dazu motivieren, die
Bibel zu lesen und auswendig zu
lernen“, sagte sie. Sie hob die his-
torische Gemeinsamkeit zwi-
schen Korea und Deutschland
hervor, wobei Deutschland die
Teilung seines Volkes bereits
überwunden habe.

Seit April 2013 pflegen der
Evangelische Kirchenbezirk Lud-

wigsburg und der südkoreani-
sche Kirchenbezirk Pjöngjang der
Presbyterianischen Kirche eine
Partnerschaft.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n virtuellen Kirchen-
bezirk, deren Mitglieder familiäre
Wurzeln in Nordkorea haben.
Zum Teil sind diese nach Südko-
rea geflüchtet, zum Teil leben ih-
re Angehörigen noch in dem von
Diktator Kim Jong-un beherrsch-
ten Nordkorea.

Hoffnung auf Vereinigung

Sollte es zu der Wiedervereini-
gung kommen, wollen sie nach
Pjöngjang zu gehen, um dort das
kirchliche Leben zu gestalten.
Angesiedelt ist der virtuelle Kir-
chenbezirk unter dem Dach der
Landeskirche PCK in Korea, die
aus 65 Bezirken besteht.

Am 22. Juli, so kündigte die
Pfarrerin Elke Dangelmeier-Vin-
con im Gespräch mit unserer
Zeitung an, wird eine Delegation
aus dem Partnerkirchenbezirk
erwartet. Gemeinsame Themen
sind neben der Überwindung der
Völkertrennung, die Reformati-
on, die in Deutschland ihren An-
fang nahm, aber auch bei den
Christen in Korea ihre Auswir-
kungen gezeigt hat. Auch das In-
teresse an der Diakonie sei groß.

Asperger Straße
Sperrung zwischen der Bismarck-
straße und der Uhlandstraße; Anlie-
ger können nur aus Richtung Kur-
fürstenstraße und aus Richtung Uh-
landstraße bis zur Baustelle fahren.
Comburgstraße
Vollsperrung zwischen Elisabeth-
Kranz-Straße und Schorndorfer Stra-
ße. Zufahrt Hartenecker Höhe und
DJK über Brucknerstraße/Schu-
mannstraße/Max-Reger-Straße.
Kreuzung Comburgstraße/Walter-
Flex-Straße komplett gesperrt. Wal-
ter-Flex-Straße und Beethovenstra-
ße Sackgasse bis zur Baustelle.
Drosselweg
Vollsperrung des Drosselweges und
des Parkplatzes.
Flattichstraße Nord-West
Der Durchgang von der Flattichstra-

VERKEHRSBERICHT

ße zum Wirtschaftsweg in Richtung
Favoritepark ist gesperrt.
Friesenstraße/Mühlhäuser Stra-
ße
Durch Reparaturarbeiten an einem
Gasrohr ist die Zufahrt von der Frie-
senstraße und Hermann-Löns-Straße
in die Mühlhäuser Straße gesperrt.
Jommellistraße
Wegen Sanierung und Erneuerung
der Gas- und Wasserleitungen Voll-
sperrung zwischen Brucknerstraße
und Gebäude 20. Einrichtung einer
Sackgasse von der Straße „Auf dem
Wasen“ bis zum Gebäude 20.
Kärntner Straße
Vollsperrung zwischen Marienburg-
straße und Gänsfußallee.
Kelteräcker
Wegen Erneuerung der Wasser-
hauptleitung besteht eine Vollsper-

rung zwischen der Erdmannhäuser
Straße bis Kelteräcker 11.
Lindenstraße
Wegen der Neuverlegung einer Fern-
wärmeleitung sowie der Auswechs-
lung der Gas- und Wasserhauptlei-
tungen Einbahnstraßenregelung in
Richtung Holzmarkt zwischen der
Körnerstraße und dem Holzmarkt.
Löwensteiner Straße
Vollsperrung zwischen der Ludwigs-
burger Straße und der Löwensteiner
Straße 14 (erster Bauabschnitt).
Mathildenstraße bis Stuttgarter
Straße
Wegen dem Austausch der Mittel-
spannungsleitung besteht eine Be-
einträchtigung für Fußgänger.
Neckarbrücke
Sanierung der Neckarbrücke – nur
noch einspurig je Richtung befahr-

bar. Der Fußgänger- und Fahrradver-
kehr wird auf die benachbarte Lu-
cien-Therradin-Brücke umgeleitet.
Obere Reithausstraße
Sperrung Obere Reithausstraße vor
der Treppe für Kraftfahrzeuge und
Sperrung der Treppenanlage für Fuß-
gänger.
Römerhügel
Wegen Erd- und Leitungsarbeiten ist
der Wiesenweg (Fußweg) in Nord-
Süd-Richtung gesperrt.
Schwarzwaldstraße
Wegen der Neuverlegung einer Fern-
wärmeleitung besteht eine Vollsper-
rung der Schwarzwaldstraße zwi-
schen der Schwarzwaldstraße 20
und der Hohenrainstraße.
Die Buslinie 421 wird bis zur Fertig-
stellung die Schwarzwaldstraße und
die Hohenrainstraße nicht anfahren

können, ein Ersatzverkehr wird ein-
gerichtet.
Schwieberdinger Straße
Wegen der Erneuerung der Gas- und
Wasserleitungen kommt es zwischen
der Schwieberdinger Straße 83 und
Nummer 47 zu folgenden Verkehrs-
einschränkungen: Sperrung beider
Fahrspuren auf der südlichen Seite
der Schwieberdinger Straße; der Ver-
kehr wird auf die nördliche Seiter der
Schwieberdinger Straße umgeleitet;
es steht jeweils eine Fahrspur in jede
Fahrtrichtung (stadteinwärts und
stadtauswärts) zur Verfügung; der
Fußgängerverkehr bleibt weiterhin
gewährleistet.
Wittumhof/Spiegelstraße
Vollsperrung der Spiegelstraße und
der Straße Wittumhof. Anlieger- und
Andienungsverkehr frei.

KURZ NOTIERT

50-jähriges Jubiläum
Der katholische Kindergarten St. Eli-
sabeth feiert am Sonntag, 16. Juli,
sein 50-jähriges Jubiläum. Beginn ist
um 11 Uhr mit einem Festgottesdienst
in der St. Elisabeth Kirche. Dann wird
im Kindergarten gegrillt, ab 14.30 Uhr
Kaffee und Kuchen.

Mitgliederversammlung
Der Turnverein Pflugfelden lädt zu ei-
ner außerordentlichen Mitgliederver-
sammlung der Fußballabteilung ins
Nebenzimmer des Vereinsheims,
Kleines Feldle am Donnerstag, 20. Ju-
li, um 19.30 Uhr ein. Tagesordnungs-
punkte Neuwahl des 2. Abteilungslei-
ters, Aussprache. (red)

TREFFS – TERMINE

E-Bike-Testfahrten und
Fragen zur Mobilität
Der Ortsverband der Freien Wäh-
ler Ludwigsburg lädt für heute
von 13 bis 18 Uhr gemeinsam mit
Nextbike und der Stadt zur Test-
fahrt mit dem E-Bike ein. In
Kleingruppen kann eine halbe
Stunde gefahren werden. Von 14
bis 16 Uhr beantwortet der Team-
koordinator Nachhaltige Mobili-
tät der Stadt Fragen der Bürger,
inklusive Faktencheck. Uum 20
Uhr werden die Erkenntnisse im
GIG-Gasthaus am Freibad reflek-
tiert. (red)

FREIE WÄHLER

<‘암송성경1189’ 봉헌 독일 현지언론 기사>

<비더리케데/독일개신교협의회(EKD) 직원>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정신을 계속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

라운 일입니다.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 의해 독일의 종교 개혁이 

궁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

가 독일과 한국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

었다고 생각합니다.

<엘케 당엘마이어/크로이츠 교회 담임목사>

성경을 의무감 보다는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외우는 표정에서 감

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음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

래를 위해 성경을 알아가고 암송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츠 드래셔(도여수) 선교사/

EMS 복음선교연대 아시아협력국 담당>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CBS가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 인원이나 규모로 봤을 때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

다. 이번 프로젝트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전 세계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암송성경 1189’가 봉헌된 독일 크로이츠 교회 봉헌예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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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에서 이름을 착안해 만든 「95

가지 시선」은 종교개혁/한국교

회의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

고 다양한 크리스천들과 나눈 

인터뷰 Show다. 

고등학생/패션칼럼니스트/

외국인 교수/래퍼/교회 청년/

여성 신학자/교회 사모 등 성

별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크

리스천들의 시선이 프로그램

을 통해 소개됐다. CBS TV를 

통해 방송된 콘텐츠들이 CBS

의 소셜 미디어(유투브/페이스

북)을 통해서도 공유된 후 CBS 

라디오(표준FM) 캠페인으로

도 방송되며 많은 반향을 일으

켰다. 

CBS가 가장 중점을 둔 콘텐츠

는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다

시 쓰는 루터 로드>다. 4명의 

‘종교개혁 원정대’가 독일 종

교개혁 유적지를 순례하며 한

국교회의 오늘을 되짚어 보는 

신개념 다큐멘터리로, 젊고 대

중적인 루터 연구가 최주훈 목

사(중앙루터교회 담임), 신학

을 전공한 싱어송라이터 제이

미 스톤즈, 기독청년운동가 남

기평(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

무) 등이 순례를 함께 했다. 많

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출연자

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

데만. 종편 예능 프로그램 「비

정상회담」에 출연해 ‘독다(독

일 다니엘)’로 불리며 많은 인

기를 모았던 그의 출연 소식에 

<다시 쓰는 루터 로드>는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3명의 다큐멘터리 출연진/

제작진들은 지난 4월 2주일 가

까운 독일 현지 촬영을 소화해

냈다. 기존 종교개혁 유적에 숨

겨진 내용을 루터 전문가 최주

훈 목사, 진지한 독일 청년 다

니엘 등 출연진들이 심도있게 

탐구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설계한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인 ‘토르

가우교회’ 등 한국 개신교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종교개혁 

유적지도 만날 수 있으며, 지난 

5월말 성황리에 개최됐던 종

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교

회의 날(Kirchentag)'의 생생한 

현장도 독점 공개된다. 특히 이 

<다시 쓰는 루터 로드>는 그 작

품성과 의의를 인정받아, 미래

창조과학부-한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의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도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

큐멘터리 3부작 <다시 쓰는 루

터 로드>는 10월 중순 CBS TV

를 통해 3부작으로 방송되며, 

구체적인 편성 시간 등 관련 소

식은 공식 블로그 http://blog.

naver.com/refo201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BS의 

모든 종교개혁 특집 프로그램

들은 CBS 유투브 공식 채널

(www.youtube.com/CBSJOY) 

에서 무료로 다시 만날 수 있

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긴 CBS

CBS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다양한 특집 캠페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크리스천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아하 종교개혁」은 종

교개혁의 주요 인물/사건/에피소드 등을 6분 길이의 24강으로 간추린 특강 프로그램

이다. 개혁적인 교회사학자 배덕만 목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

고, 신학생에게도 어렵고 딱딱한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의 주요 쟁점들을 젊은 층의 감

각에 맞게 짧은 영상으로 구성해 새바람을 일으켰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2007년에 

CBS TV에서 첫 선을 보인 〈CBS성

서학당〉이 10월로 10돌을 맞는다. 

실제 학교수업처럼 종이 울

리면 강사가 등장하고, 4명의 

패널이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

는, 어쩌면 단순한 형식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성

도들의 ‘말씀 사랑’이 아니었

을까? 실제 〈CBS성서학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됐다는 감

사의 사연들이 끊임없이 전해

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 자신의 신앙에 깃든 오해를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

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감사의 인

사도 있고, 잘못 들여놓

았던 미혹의 길에서 벗

어났다는 고백도 있다.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

은 혼자서는 깨닫기 어

려운 성경의 숨은 뜻을 

알게 하고,〈구약〉과 〈신

약〉 66권의 전체적 맥락

을 넘나들며 우리를 향

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

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 

〈CBS성서학당〉제작진은 10

돌을 맞아 무엇을 할까 고민하

다 시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TV를 통해서 보기만 했던 강의

를 녹화현장에서 함께하고 강

사들과 대화도 할 수 있

는 열린 특강을 준비한 

것이다.  9월 11일과 12

일 이틀 동안 목동 CBS 

사옥 스튜디오에서 진

행된 이 특강에는 〈CBS

성서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여섯 명의 강사가 

현장에서 시청자들을 

만났다.  

 10년 전 첫 방송 때 

〈CBS성서학당〉은 김민

웅 목사의〈창세기〉강의, 

신우인 목사의〈출애굽

기〉강의, 류영모 목사의〈요셉〉

강의로 시작했다. 그 후 지난 

10년 동안 24명의 강사가 강의

에 참여했으며, 62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 강의 가운데는 중

복되는 강의도 있고, 별도의 특

강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직

도 미처 영상으로 담지 못한 말

씀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

래서 〈CBS성서학당〉의 10년

은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일지

도 모른다. 말씀공부는 끝이 없

기 때문이다. 〈CBS성서학당〉

도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의 마

음을 채워줄 명강의를 주님 오

시는 그날까지 계속 담아나가

리라 믿는다. 

성서학당 10주년, 정확한 말씀 공부를 향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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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Y4U는 새로운 플랫폼

JOY4U는 지상파 방송들 중에 유일하

게 CBS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전용 채

널이다. 

JOY4U는 CBS레인보우 앱을 통해 모바

일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전 세계 어디

서나 24시간 365일 청취할 수 있게 됨으

로 방송의 가청권역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청취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측정 가

능한 모바일과 인터넷의 접속자 통계를 보

면 개국 초기 하루 오천명 수준에서 지난 

6월 현재 3만 5천명을 돌파하여 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올 해 말까지 접속자를 하루 

5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현재 JOY4U는 모바일과 인터넷, 케이

블과 IP TV등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2. JOY4U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

JOY4U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

껴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히말라야의 산지에서 공산권 국가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어렵게 생명의 위협을 받

아가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루 종

일 JOY4U를 들으며 힘을 얻어 사역을 감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병원의 간호사

가 백혈병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

에게 JOY4U를 알려주며 도움을 청하자

고 해서 사연을 보냈더니 JOY4U의 애청

자가 적극적으로 수혈을 해주었다. 이렇게 

JOY4U는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선교 도

구로 쓰임받고 있다.

 

3. JOY4U는 새로운 소통의 모델

라디오의 미래, 특히 소통의 방식이 다

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

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JOY4U는 이런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에 목말라하던 

이들에게 24시간 방송되는 크리스천 음

악 방송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

다. 국내 정상급 CCM가수들이 진행하는 

JOY4U는 다른 채널과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JOY4U는 일단 듣

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열어 놓고 듣는 이

들이 많다. 

한 마디로 JOY4U는 젊은 세대 뿐만 아

니라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의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소통의 모델이

다. 이제 만 2살이 된 JOY4U는 성장해가

는 아직 어린 아이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JOY4U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

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JOY4U는 차별화

된 콘텐츠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입니다. 

제28회 <CBS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2월 개최된다.

가스펠 오디션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장을 꾀하는 것

만이 아니라 시대와 복음을 노래할 ‘찬양

사역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열어주는 역사

와 전통의 크리스천음악 축제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신인과 기성 

사역자의 구분 없이, 창작곡과 기성곡을 

가리지 않고 경연 참여가 가능하도록 폭

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또 CBS의 24시간 인터넷 크리스천 음

악방송인 JOY4U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예선이 치러지고 본선이 생중계될 예정이

어서 공개 오디션다운 심사와 출전자에 

대한 홍보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개성

과 실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

람들, 사역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속

에서 울려나오는 감동의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

어 대한민국 CCM의 부활과 비상을 이끌

게 되기를 기대한다. 

관록의 찬양집회 인도자인 강명식 숭실

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CCM을 대

표하는 찬양사역자들이 본선에 오른 출전

자들과 듀엣으로 무대를 꾸미는 등 ‘찬양

으로 하나되는 워십페스티벌’로서의 가치

와 의미를 보여줄 이번 대회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오는 10월9일까지 1차 접

수를 받으며, 10월21일 2차 CBS 현장오

디션과 이어지는 3차 JOY4U 오디션을 통

해 최종 본선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삶이 살아 숨쉬는 찬양, 그 생동감 넘치

는 전 과정이 대한민국 CCM의 역사가 되

고 증거가 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

기를 적극 추천한다. 

CBS가 24시간 드리는 주님의 노래 
– JOY4U 개국 2주년

오직 주님을 찬양할 CCM사역자를 찾습니다!!!

CBS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2015년 9월 14일 CBS는 24시간 크리스천 음악채널을 열었다. 

이름은 JOY4U. 

음악을 통해 당신(하나님과 청취자)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 

JOY4U가 개국 2주년을 맞았다.
JOY4U 콘서트 일정
 9월 10일 : 부광감리교회
 9월 14일 : 여의도침례교회
   (JOY4U 2주년 콘서트)

 9월 24일 : 꽃재교회
 10월 28일 : 목동아이스링크
   (최인혁 찬양사역 33주년 기념콘서트)

JOY4U DJ  무료 콘서트 신청
출연 :   JOY4U의 대표 DJ 최인혁, 송정미 등  

유명 CCM 가수(일부 변경 가능)

공연비용 : 무료(전액 CBS 부담)

요청사항 : 콘서트 중 CBS 방송선교를 위한   
                   정기후원신청서 작성시간

신청문의 : 02-2650-7951(CBS 선교국 선교협력부)

!02. PC에서 고음질로

컴퓨터에 CBS 레인보우 위젯을 설치해 보세요! 

전세계 어디서나 CBS 라디오와 JOY4U를 

청취,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노래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CBS 홈페이지에서 지금 내려 받으세요!
http://rainbow.cbs.co.kr

RAINBOW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에서 JOY4U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 341번에서, IPTV와

   케이블 TV는 기독교음악채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03. TV로 크고 선명하게!

CBS JOY4U를 만나는
3가지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안 드로이드), 앱스토어 

(아이폰)에서 ‘CBS 레인 

보우’를 검색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찬양방송 CBS JOY4U를 

들을 수 있습니다.

CBS와 레인보우 앱 설치방법!

CBS JOY4U는 스마트 라디오앱 CBS 레인보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모바일과 PC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JOY4U 프로그램 안내
국내 유일의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전문방송 CBS JOY4U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위로를 드립니다.

01.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국을 넘어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24

시간 찬양방송 CBS JOY4U를 고음질로 듣고 

방송진행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듣고 참여하고 나누면 기쁨 가득!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곤 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설레임 가득한 시간 CBS JOY4U로 오세요.”

오후 12시 - 2시

최인혁 CCM 아티스트

1 3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 

하고 실행합니다.

2

오전 6시 - 7시

Amazing Grace

정민아 아나운서

감미로운 영어 찬송가로 여러분의 아침을 채워드립니다.

영어 찬송

오전 7시 - 9시

아침산책

최정원 아나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찬송가와 CCM

오전 9시 - 10시

내 영혼의 노래

박명규 아나운서

영혼을 울리는 고전 교회음악과 성가찬양을 함께 합시다!

고전 성가

“함께 나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고 감동합니다. 여러분도 CBS JOY4U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요.”

오전 10시 - 12시

축복송

송정미 CCM 아티스트

송정미와 함께 나누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

국내외 CCM와 경배와 찬양

국내 CCM

오전 4시 - 6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봉규 아나운서

새벽기도처럼 매일 듣는 새벽의 찬송

국내 찬송

오후 2시 - 4시

I LOVE CCM

이강민 아나운서

은혜로운 찬양 충전, 웃음 넘치는 재미보장!

해외 CCM

오후 4시 - 6시

찬양의 숲

김은영 아나운서

나른한 오후의 상큼한 찬양 산책

국내 복음성가

오후 6시 - 8시

로뎀나무 아래서

송정훈 아나운서

퇴근길 찬양의 쉼터~ 송정훈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국내외 찬송가

오후 8시 - 10시

파워 CCM

안성진 CCM 아티스트

매력적인 DJ 안정진과 나누는 해외 CCM

해외 CCM

오후 10시 - 12시

가스펠 아워

백원경 아나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찬양으로 채워주세요~

국내 CCM과 찬송가

밤 12시 - 2시

CCM 캠프

한웅재 목사

세상을 향한 그 분의 노래! 전통의 CCM 프로그램 ♪

국내외 CCM

오전 2시 - 4시

밤의 동산에서

깊은 밤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의 시간

국내 찬송가, CCM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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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6월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주

제로 2017 CBS 부흥회를 방송했습니

다. 방송을 제작하는 TV제작국과 선교

국 직원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한 프로

그램이었습니다. 

1부 <사명>편은 CBS 방송선교의 사명

과 열정을,

2부 <나눔>편은 섬김과 나눔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며

3부 <선교>편에서는 선교지와 시청자

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부 <말씀>편에서는 종교개혁 500주

년을 맞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성경 전체인 1189장

을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갈 어린 친구

들이 암송하는 암송성경 캠페인에 대

해 나누며 매년 해오던 방송 틀에서 벗

어나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회현장이 스튜디오에 재현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한 통화 5천원인 ARS 

후원전화는 물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후원 문의전화와 후원가입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CBS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CBS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방송선교

사 여러분과 함께 할 CBS 부흥회를 다

시 한 번 방송할 예정입니다. “CBS가 빛

과 소금의 방송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

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100만 방송

선교사 되어주세요!” 

‘대를 이은 CBS 사랑’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서 CBS 방송을 시청하셨던 최집사님의 어머님.

9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하게 후원을 놓지 않으셨던 고집사님의 아버님.

오랜 기간 후원해주시던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의 뜻을 이어 CBS 방송선교후원을 

이어가시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까지 대를 이은 이 섬김을 잊

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인 CBS JOY4U가 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수혈이 긴급했던 박00님.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가족들이 발을 동

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CBS JOY4U에 사연

을 올려보라고 권유를 했고, 이 사연이 방송을 타자마자 JOY4U의 빅팬(Big fan)이신 

정광준님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혈을 해주셔서 큰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

다. 이 일로 따님이 CBS에 감사의 뜻을 담아 후원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기독교인

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쾌유를 위한 기도도 부탁하셨지요. JOY4U를 통해 박00님의 

귀한 생명이 살아났고, 이제는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 구순의 천 권사님이       
최근 CBS의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셨습니다. 
40대 중반에 홀로되어 자녀

들을 양육하며 고단한 삶을 

사셨다는 천 권사님. 

힘들 때마다 CBS를 통해 받

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

딜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자녀들도 안정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시

는데 그것이 CBS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길 것은 오직 예수 안의 삶’ 뿐이라는 말씀이 권

사님을 통해 CBS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CBS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선교후원계좌 예금주:(재)CBS        

우리 212-001999-13-045 ARS 후원 060-808-0000

국민 802-25-0009-268 후원 문의 02-2650-7004

농협 358-17-000404 후원 홈피 http://love.CBS.co.kr

CBS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후원자 STORY

2017 CBS 부흥회 ‘주여! 나를 보내소서’
2017년 10월 18일(수)~21일(주일)

바야흐로 ‘영화’의 시대다.
대중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예수는 역사다>는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의 

독과점 속에서도 16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왜 CBS의 영화사업이 중요한가?
먼저 침체해가는 선교와 전도 영역에 새로운 바람

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교방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기

독영화의 보급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불신자들도 이런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접할 수 있

고, 또 아는가? 영화 한 편에 감동받아 주님을 영접
하는 영광을 가질지.

둘째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문화라는 미명 아래 우
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
호하고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가 상업영화의 주류인 
요즘, 주님의 사랑이 담긴 기독영화는 사막에서 만나
는 오아시스 같은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BS의 기독영화 보급은 이제 시작이다.
영화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문화적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CBS는 부지런히 세계 영화 시장에서 좋은 기독영
화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영화를 많이 봐야한다.

기독영화가 100만을 넘고 500만에 이어 천만 관
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이뤄내는 기독영화 

전성시대! 기독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CBS의 문화사

역이 기대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CBS의 또다른 미션
- 기독영화 사역”

광주서정교회 장헌권 목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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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콘

서트가 7월 2일 전남 광양교회 대예

배실에서 손동연 사모(고 손양원 목사 

셋째딸)를 비롯한 성도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CBS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윤

동주 시인 탄생 100년을 맞아 일제강

점기 조국의 독립을 외친 항일시인이

었던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오늘

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

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윤동주 일대기 사진전

시회, ‘불멸의 청년시인 윤동주’의 저

자 신윤식 선교사의 강연, 윤동주의 대

표 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는7월 

20일 순천 한 극장에서 ‘예수는 역사

다’ 영화를 보면서 방학식을 했다. 

3학년 김민솔 학생은 “예수님이 살

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다”며 “이 영화가 많

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믿지 않든 믿

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질수 있

는 큰 영화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션 스쿨의 방학식이 CBS의 기독

영화로 채워진 현장은 또다른 선교의 

미래를 보여준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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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교회연합 첫 새벽기도회 열어, 6.17대성회 성료

청주CBS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 개최

올해로 창립13주년을 맞은 울산CBS는 5월19일 울산제일성결교회(김성국목

사)에서 JOY4U CCM콘서트를 마련했다. CCM가수 최인혁씨의 은혜가 넘치는 

콘서트로 모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며 CBS방송선교사로 동

참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다.

또, 6월 26일에서 29일까지 3박4일에 거쳐 울산강남교회(정병원목사)에서 

CBSTV를 통해 친숙해진 “이욥목사의 성경맥잡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울산CBS는 말씀에 빈곤을 느끼는 한국교회에 풍성한 말씀이 넘쳐나가

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CBS  창립13주년 울산CBS

부산CBS  “7080 가족사랑 콘서트” 성료

지난해 ‘신천지 척결 6.26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광주CBS가 6월 17

일 오전 5시30분 구 도청앞 5.18광장

에서 5천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

한 가운데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이번 기도회는 광주시 기독교교단

협의회 회장인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의 대표 기도, 월광교회 김유수 목

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광주서광교회 고광석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됐다. 광주CBS 김진오 본

부장은 “성황리에 끝난 6.17 새벽대

성회를 계기로 광주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지역발전등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다”면서 “사무엘 

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

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 개최한 미스바 성회 같은 기

도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광주지역 

교계에는 새벽기도 운동을 해야 한다

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같은 놀라운 

사역을 CBS가 감당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청주 CBS가 ‘예수는 역사다’ 영화의 시사회를 충북 제3의 도시인 제천지역에

서 처음 열었다. 청주CBS는 지난 3일 제천 제일감리교회 소극장에서 목회자와 

성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를 성황리에 열었

다. 청주CBS는 제천기독교연합회, 제천성시화본부 등과 공동으로 영화를 관람

함으로 제천지역 교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CBS가 마련한 “7080 가족사랑 콘서트”가 8월 5일(토) 다대포해수욕장에

서 열렸다. 가수 김범룡, 도시의 아이들 등 유명가수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 피

서객등 1만여명의 관객이 모여 한여름 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 3월 음악FM 서부산 중계소 개국으로 난청이 해소된 부산 

서부지역에서 열려, 청취층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다대포 해안공원 일원에서 부산CBS에서 마련한 이색 자전거 체험 “스피닝 파라

다이스”도 펼쳐졌다. 

대구 CBS 칼 귀츨라프 한국선교 185주년 기념행사

대구CBS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

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를 알리는데 앞

장서고 있는 대구동일교회와 함께 지

난 7월 24일부터 2일 간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았다.

행사가 열린 고대도는 인구가 100

여 명에 남짓한 작은 섬이지만 우리나

라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칼 귀츨

라프가 선교를 했던 곳으로 의미가 큰 

곳이다.

행사 장소로 사용된 ‘동일교회 고대

도 선교센터’는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고대도와 인근 

도서의 선교,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 그

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피정을 목적

으로 설립, 지난 7월 10일 개소됐다.

오현기 목사(대구동일교회 담임)는 

“칼 귀츨라프는 고대도에서 선교하면

서 얻은 문화적,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

에 대한 선교를 피력한 장본인으로 개

신교 선교 전략의 최초 입안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칼 귀츨라프의 한국선교 

185주년을 축하하고, 한국교회와 성

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이 곳 고대

도에 지속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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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제주CBS아가페합창단, 
제주어 보전차원 제주어 노래 첫 선

전북CBS   종교개혁 뮤지컬 <더 북> 개최

제주CBS 아가페합창단이 7월25

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7회 제주늘푸른음악회’에 출연해 

제주어 창작 합창곡 ‘ᄉᆞ랑이 마력(사

랑이 매력)’과 ‘게메마씀(그러기에 말

입니다)’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정우 단장은 “제주어가 점점 사라

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어 보전을 위

해 이번 <늘푸른음악회>에서 처음으

로 시도해봤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아

주 좋아 앞으로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제주어 노래를 활발하게 부를 예정이

다”고 밝혔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제주CBS 아가

페합창단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사

랑을 전하고, 음악활동으로 지역 사

회의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1984년 창단됐으며 매년 정기연주회

를 비롯해 10여 차례의 연주활동을 펼

치고 있다. 

종교개혁 100여 년 전, 성경을 지키

고자했던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

룬 뮤지컬 '더북(The Book)'이 전북지

역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6월 17일 전북CBS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북대 삼성문화회

관에서 뮤지컬 '더북' 공연을 개최했

다. 

이날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열린 

공연은 2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이 발 디딜 틈 없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됐다. 관객들은 오직 복음 전파

를 소명으로 기꺼이 화형대를 택한 민

초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숨죽인 채 무

대를 지켜봤다. 

뮤지컬 <더 북>은 15세기 초 민초들

을 탄압한 로마가톨릭에 대항해 성경

을 통째로 외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

하며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된 ‘롤라

드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정용비 전주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

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에 많

은 은혜를 느낀다"며 "이런 자리를 마

련해 준 전북CBS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CBS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하늘샘교회 이성수 목사 취임

대전CBS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하늘샘교회 이성수가 목사가 취임했다.

대전CBS는 7월 5일 오전 11시 천안 하늘샘교회에서 대전CBS 천안시운영이

사회 회장 및 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서는 조치원성결교회 최

명덕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성수 목사는 "대전CBS와 긴밀히 협력해 

방송선교와 기독교문화 확산, 이단대처 등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CBS   창원연주소 시대 열어/가청지역 확대

경남CBS가 연주소를 창원으로 이

전하고 선교방송으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2001년 3월 마산에서 개국

한 경남CBS는 16년동안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2000년 통합 창원시 시대를 맞아 연

주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경남CBS는 열악한 사옥 환경을 극

복하고 방송장비의 노후화 개선을 목

표로 이전 계획을 세워 지난 연말 이전 

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지었다.

또한 이전과 함께 모든 방송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정

적이고 질 높은 음질로 방송을 하고 있

다.

경남CBS가 창원으로 연주소를 이

전함으로 경남CBS는 창원시를 비롯

해 김해, 거제, 통영 등 경남 동남부까

지 선교 영역을 넓혔고 경남과 창원시

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CBS의 영향

력과 위상을 더 높힐 수 있게 되었다.

경남CBS의 연주소 창원 이전과 더

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도시 경

쟁력이 더욱 높아진 진주에도  경남

CBS진주 중계소가 세워졌다.

이번 중계소 개소로 사천을 포함해 

50여만명이  CBS와 함께 하게 되었

으며 또한 CBS진주운영이사회도 구

성돼 진주지역이 복음의 진주(眞珠)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포항CBS  울릉도 교회방문 선교 사역
포항CBS가 5월 20

일부터 21일까지 이

틀간 울릉제일교회와 

도동침례교회, 울릉

동광교회를 차례로 방

문해 CBS JOY4U, 신

천지아웃, 종교개혁 

500주년 사역을 소개

하고 방송선교에 동역

을 요청했다. 

울릉도는 복음화율이 40%에 이르며 CBS 라디오 수신이 안되는 지역이여서 

레인보우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JK김동욱&서영은 밴드’가 출연한  2017 포항CBS 썸머재즈콘서트가 7

월 1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리를 가득 매

운 1천여명의 시민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무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얻었다며 즐

거워 했다. 

강원CBS          지역교회를 살린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숨 콘서트’!

강원CBS 원주방송에서는 원주청년

관과 협력하여 지난 2월부터 ‘지역교

회초청 특별공개방송 숨 콘서트’를 진

행하고 있다. 

가수나 연주자의 공연을 수동적으

로 관람하다 돌아가는 기존 콘서트 형

식의 한계를 탈피하여 초청된 교회의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CCM가수를 개 교회 자체로 초청할 

수 없는 작은교회가 우선으로 참여하

고 대형교회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숨

콘서트’는 해당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

닌, 크리스천 모두가 공감하는 사연들

로 꾸며져, 참여하는 교회나 방송을 듣

는 일반 청취자 모두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배시간에 늦으면 안된다고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다섯 살 딸, 교회가 

나를 키웠다며 교회에서의 성장했다

며 추억을 되돌아보는 청년 등 성도들

의 다양한 사연을 전하며 울고 웃는 모

습은 이 특별한 공개방송에 참여하는 

이들 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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